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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루쌀 ‘바로미2’ 메탄 감축 가능성 확인
 - 관행 재배 시 가루쌀 ‘바로미2’의 메탄 배출량은 ‘새일미’ 대비 36% 적어
 - 가루쌀 확대를 통해 탄소중립 효과 기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정황근, 이하 농식품부)와 농촌진흥청(청장 조재호)은 

가루쌀 재배의 탄소 배출 감축 가능성을 확인했다.

  농촌진흥청 국립식량과학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가루쌀 ‘바로미2’와 

우리나라 재배면적이 넓은 중만생종(총 벼 재배면적의 85.9%) 중 하나인 

‘새일미’를 재배하여 총 메탄 배출량을 비교한 결과, ‘바로미2’를 재배한 

논에서 메탄이 약 36% 적게 배출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는 ▲가루쌀 ‘바로미2’가 6월 하순 늦은 모내기를 하는 만기 재배에 

적합하고, ▲중만생종 벼 대비 재배기간과 물을 가두는 기간이 짧기 때문

으로 분석하고 있다. 논에서의 메탄 배출량은 기온과 같은 기상 환경, 물을 

대는 기간, 벼의 생장량에 크게 영향을 받는다.

  * ‘바로미2’와 ‘새일미’의 적정 재배방식은 각각 만기 재배(6월 30일 모내기), 보통기 재배(5월 30일 모내기)

  가루쌀 ‘바로미2’는 조생종 벼(평균 117일 재배)로서, 중만생종 벼(평균 

136일 재배)에 비해 재배기간이 짧아 물을 가두는 기간이 짧다. 또한, 일반적

으로 7~8월에는 벼의 생장이 최대에 이르고 기온이 높아 전체 벼 재배 기간 중 

메탄 배출량이 가장 많은데, 가루쌀은 늦은 모내기에 적합하여 다른 벼 재배

보다 메탄 배출량이 적은 것으로 분석된다. 메탄은 이산화탄소에 비해 지구

온난화에 약 21배 더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

해서는 논에서의 메탄 배출량을 감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농촌진흥청은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전북, 경남 등으로 

지역을 확대하여 후속 연구를 통해 가루쌀 ‘바로미2’의 메탄 감축 효과를 

정밀하게 계량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후속 실증연구 성과를 활용하여 저탄소 

농산물 인증 등 농업계와 식품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적 방안을 

적극 행정을 통해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 측은 “이번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관행적인 벼 재배에서 가루쌀 재배로의 

전환은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농업 부분의 실천이 될 수 있다”라며, 가루쌀 

재배의 저탄소 효과가 녹색 소비와 연계될 수 있도록 농업계와 식품업계가 

가루쌀 산업생태계 조성을 통한 탄소중립 실천에 동참해 주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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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가루쌀 메탄 배출량 감축효과 실증연구 결과

○ 연구 방법 : IPCC*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챔버법**을 참고

- 시험시기 및 장소 : 2023. 5. ∼ 10., 국립식량과학원 벼 재배시험 포장

- 시험품종 : 가루쌀(바로미2), 중만생종 새일미(대조품종)

- 이앙시기 : 보통기재배(5월 30일), 만기재배(6월 20일)

*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 메탄 배출원이 되는 토양과 벼를 포함하여 챔버(포집장치)를 설치하여

일정 시간 동안 챔버 내 온실가스 농도 변화를 분석하는 방법

○ 주요 결과 : 만기재배 ‘바로미2’가 보통기재배 ‘새일미’ 보다

메탄 배출량 36% 절감


